


작가의 말

부평구에는 공원이 많아요. 

공원에는 나무, 꽃, 풀, 곤충이 모여 살지요. 

구름이와 함께 여러 공원으로 나들이 가 볼까요? 

*부평구에는 이 책에 나오는 공원들 외에도 훨씬 많은 공원이 있어요. 



나는 구름이에요.

하늘에서 마을을 내려다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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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 찾기는 재미있어요.

공원으로 가는 길은 예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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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마을에는 공원이 많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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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평공원의 친구들은 다정해요. 

햇빛이 연못에게 속삭여요.

바람에 갈대가 춤을 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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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포천을 따라 굴포공원이 있어요.

나무들과 인사하며 걷기 좋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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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산공원에는 텃밭이 있어요. 

봄에는 새싹이 쏙쏙 나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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텃밭 상자는 마법 상자 같아요. 

쑥쑥 키가 자라요.

주렁주렁 열매가 달려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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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영공원에는 넓은 꽃밭이 있어요. 

계절마다 꽃들이 가득 피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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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나비공원에는 

꽃을 찾는 나비가 많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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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적산공원에는 나무가 빽빽해요.

좋은 공기가 퐁퐁 나오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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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람을 타고 씨앗이 날아가요.

씨앗을 따라가니 틈이 보여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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햇빛이 지나는 길인가 봐요!

우리 함께 따라가 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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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생님과 학부모님께

 �� 「인천읽기그림책」은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그림책입니다. 

  책을 선생님과 함께 읽기, 따라 읽기, 혼자 읽기의 과정을 지원해주실 수 있습니다.

  인천의 학생들에게 익숙한 장소와 경험 소재로 제작되었기에 이 책에 소개된 장소에 직접 가보셔도 좋습니다. 

  「인천읽기그림책」을 통해 인천과 친해지고 한글을 읽고 쓰는 데 자신감이 쑥쑥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.




